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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자원의 고갈이 예측됨에도 에너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, 이에 따른 지구 
온난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친환경적인 그린에너지의 확대 개발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

용이 필수적인 요구가 되고있다.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양극활물질, 음극활물질, 

분리막 그리고 전해질 등 4대 핵심소재로 구분할 수 있다. 전해질의 역할은 충전 시 양극에서 
음극으로 방전 시에는 음에서 양극으로 리튬 이온을 빠르게 이동 시키는 이동 매체로서 작용

을 하는 것이며, 이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은 리튬 이온의 전도도와 전기 화학적 안정성이다. 

현재 생산 판매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(Lithium-Ion Battery)는 음극에 탄소, 양극에 전이금
속산화물, 전해질에 유기 전해액을 사용하여 제조되며, 특히 유기 전해액의 성능에 따라 고에

너지밀도와 장 수명, 안전성의 특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기 전해질의 첨가제 개발이 매

우 중요하다. 2차 전지 전해질의 국내 생산 업체는 소수이며, 전해질의 첨가제 소재와 공정장
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.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첨가물질인 LiPF6에 비하

여 고에너지밀도와 긴 수명을 가지며, 부식이 없고 안정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중대형 
규모 2차전지의 제조에 있어 필수적인 물질인 WCA2(리튬디옥살리디프루오로포스페이트)의 

합성 및 정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.  


